
삼화페인트, 2세 경영능력 으뜸
김장연 사장 , 경영 3년만에 3위 부상 … 2세 경영인 부각은 대세?

삼화페인트를 맡은 창업 2세가 회사를 크게 번창시켜 주목받고 있다.

김장연 사장이 이끄는 삼화페인트는 매출액 기준으로 순위변동이 거의 없는 페인트업계에 2001년 오랜기간

3위를 지켜온 건설화학을 제치고 업계 3위로 올라섰으며 2002년에도 고공비행을 계속하고 있다.

김장연 사장은 창업주인 고(故) 김복규 회장의 장남으로 1999년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혁신을 일으켰다.

김장연 사장이 추진한 전략은 비수기와 성수기로 나뉘어 있던 생산공정을 연간 일정하게 만들어 효율을 높

임으로써 이익률을 극대화한 것으로, 생산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이익률도 크게 상승

했다.

2002년 상반기 매출액과 경상이익이 각각 914억원과 83억원에 달해 전년동기 761억원과 31억원에서 매출액

은 20.1%, 경상이익은 167.7% 증가했다.

국내 최대의 도자기기업인 한국도자기의 김영신 부사장은 창업주 김동수 회장의 장남으로 1990년 한국도자

기 종합기획실 차장으로 입사하며 성장의 발판을 다졌다.

도자기업계 처음으로 프로모션(Promotion) 개념을 도입해 소비자가 찾는 도자기에서 소비자를 찾아가는 도

자기 문화를 확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김동수 회장의 조카인 김영민 로제화장품(한국도자기 계열) 영업이사 역시 탁월한 영업 수완을 보이며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스테인리스 소재를 제조하는 황금에스티의 김종현 사장은 미국의 조지아텍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난 후 1992

년 한양대에서 교수를 거쳐 1993년부터 황금에스티 경영에 참여했다.

1993년 매출액이 50억원에 불과했던 황금에스티(6월 결산법인)는 최근 발표한 2002회계연도 결산에서 매출

액이 353억원에 달해 10년이 채 안돼 외형을 7배 이상 성장시켰으며 당기순이익도 40억원으로 끌어올렸다.

김종현 사장은 기계공학 박사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면서 각종 스테인리스 가공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국산

화하고 자동화시켰다.

직접 설계 제작한 기계를 생산라인에 투입해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새로운 기계를 개발하면서 해외

시장에도 수출해 부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밖에 한일시멘트 허정섭 회장의 장남인 허기호 전무와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의 큰아들 허정석 상무는 아

직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극히 꺼리고 있지만 경영능력을 인정받으며 경영권 승계작업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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